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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주체, 26일 다시 사태해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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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차비정규지회 "전제조건 없이 대법 판결 입각해 교섭하겠다"

▲ 현대차비정규지회 이상수 지회장이 점거농성중인 울산 현대자동차 제1공장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있다.이

명익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 비정규3지회 등 3주체가 26일 오후 1시에 다시 모여 동성기업 사태로 유

발된 불법파견 문제에 해결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4일 첫 논의에 이어 두번째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어제(25일) 오후 울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24일 3주체 회의를 통해 도

출된 특별교섭단 구성에 관한 논의안을 갖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3주체가 만든 안이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화 대책’이 아니라며 폐기했다.

이후 특별교섭단 폐기, 혹은 3주체 회의 불참 등 소문이 무성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대위 관계자는

오늘 3주체 회의를 앞두고 현장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24일 3주체 회의에서 나온 특별교섭단 안은 합

의안이 아니라 의견을 모아 가져온 것일 뿐”이라며 “동성기업 문제나 불법파견 문제를 교섭에서 서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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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쟁대위 논의를 거쳐 오늘 3주체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교섭과 대법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주체 회의가 시작된 1시 이후 각 사업장 별로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금속노조는 27일 울산

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점거 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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